
    교회세운날 2017.6.11             2022-44           10월�30일�(창조절�제9주)

다하나교회

One Heart Korean Church


주일예배:�매주�주일�오후�3시�

3401 Salem Rd SW, Rochester, MN 55902

Web : 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

oneheartkoreanchurch.com

213-357-7614


1. 오늘은�창조절�제�9주입니다.�

2. 다하나교회에�처음�오신�분과�방문하신�분을�진심으로�환영합니다.�

3. 교회�로고�및�교회�이름의�Calligraphy�공모전에�참여해주신�여러

분께�진심으로�감사드립니다.�

4.�Holy�Win�행사�안내�

���-�예배�직후�주차장에서�Trunk�or�Treat�행사�진행��

���-�야외�행사�후�본당으로�이동하여�게임�진행�(야외�행사시�의자정리)�

5.�찬양팀원�모집�:�기타,�드럼,�건반,�싱어�

6.�다음�주일부터�Daylight�Saving�Time이�해제됩니다.�

7.�다음�주일�예배는�온가족�예배와�함께�성찬식이�있습니다.�

8.�11월�주일�안내�및�봉사�-�뿌나�목장�

9.�생일을�축하하고�축복합니다.��

����-��3일:�유건욱�군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���4일:�강대훈�형제님�/�이예슬�집사님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*다음주�예배봉사자�

���-�기도:�허민준�집사�/�번역:�허민준�집사�/�안내�및�봉사:�뿌나�목장�

*향후�교회�일정�

�-�부장단�회의:�11월�13일�예배후�4시�20분�@�도서관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교  회  소  식

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
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
다하나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.

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http://oneheartkoreanchur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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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: 김경헌 목사


 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  ——    시편�96:4-6��   ——————	인도자


       신앙고백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다같이		


       찬양과 경배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찬양팀과 함께


       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   임도영 집사


       주일학교이동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  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


       찬송   ——————   586장�어느�민족�누구게나�� ————  다같이	


       성경봉독     —————  마가복음1장�1-8절   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		 


       설교     ———————     Way�Maker   —————— 김경헌 목사


       봉헌찬송  ——— 317장�내주예수�주신�은혜(1,5절) ——    다같이


       봉헌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인도자


       교회소식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파송찬양    —— 우리는�주의�움직이는�교회�    —————    다같이		


       축도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김경헌 목사


10월 어느 날에 소설 ‘하얼빈’을 읽었습니다. 어릴 적 교과서에서 접했던 
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소설가 김훈은 오래전부터 안중근
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자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. 서른두 살의 젊은 
나이에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게 빚진 마음에서 소설을 쓸 마음을 먹었다
고 합니다. 소설 하얼빈은 안중근이 무직이었고 포수였으며 젊은 청년이
었다는 것에 모티브를 삼고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토 히로부미
를 사살하기 일주일 전부터의 이야기와 주인공들의 심리묘사가 돋보입니
다. 한 젊은이가 처자식을 뒤로하고 연해주행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 
비장함을 마주하며 제 자신이 참으로 초라해졌습니다. 높은 뜻에 자신의 
모든 것을 걸고 투신할 수 있는 용기가 부럽기만 했습니다. 그의 거사는 무
모하기만 했습니다. 안중근은 이토의 얼굴을 본적도 없었습니다. 신문 스
크렙으로 얻은 이토의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는 하얼빈행 열차를 탄 것이었
습니다. 하얼빈 역에 당도한 이토 일행 가운데 누가 이토인지 안중근은 알
아차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다행히 군중들의 환호에 화답하는 이토를 
보고 그의 타겟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. 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
을 알고 있었지만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.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다섯개
처럼 그의 탄창에는 일곱 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세 발이 정확히 이
토의 급소를 관통합니다. 그리고 이듬해 부활절 전날 그는 형장의 이슬로 
사라집니다.


소설을 읽으면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을 보니 10월 26일
이더군요.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‘95개조 반박문’을 붙인 날을 기념하
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니 얼추 비슷한 날에 안중근은 거사를 
시행했습니다. 안중근과 마틴 루터의 삶이 다른 결이긴 하지만 어두운 시
대 상황을 의롭고 올곧게 돌파하고 타개해 보려는 노력에 있어 두 사람의 
시작점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. 시대의 부조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
그 부조리에 불편해하고 어색해 하며 거슬러 개혁하려는 시도에서 둘은 
닮아있어 보입니다. 그 둘의 의로운 행동은 불씨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
동기부여를 주었죠.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되어 스위스의 즈
빙글리, 프랑스의 쟝 깔뱅, 스코트랜드의 존 낙스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거
대하고 왜곡된 종교 집단에 저항하여 일어났습니다. 안중근 또한 실의에 
빠진 조선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고 많은 젊은이들로 국권 회
복과 동양평화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였죠. 우리는 지금 어떤 결심
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뒤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?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
않고, 내 안에 거짓되고 헛된 욕망을 분별하여 떨쳐내고, 진리를 실천하고 
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개혁을 만들어 내야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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